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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모로나이서	4:3)

기 다려,	아직	아침	다	안	먹었잖아.”	엄마는	채소	반찬이	담긴	작은	접시들을	주혁이	

앞으로	밀어	주셨어요.

주혁이는	자기	앞에	차려진	아침	식탁을	내려다보았어요.	이러다	늦고	말	거예요!	대개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할	때	큰형이	주혁이를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이	다른	곳에	

있어서	오늘	주혁이는	혼자서	교회에	가야	해요.

“알았어요,	엄마.”	주혁이는	남은	밥을	서둘러서	다	먹었어요.	주혁이는	엄마를	꼭	껴안아	

드리고	문으로	나갔어요.

그때	엄마가	주혁이를	불러세우셨어요.	“전화기	챙겼어?”

주혁이는	전화기를	주워들고서	“네.	문제가	생기면	초등회	선생님께	문자	보낼게요.”

“외투	안에	스웨터도	챙겨	입었지?	밖에	날씨가	추워.”

주혁이가	안에	입은	스웨터를	보여	드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혁이는	후다닥	

거리로	나갔어요.	

도시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에	주혁이는	씨익	웃음이	났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	

한	곳에	사는	건	재미난	일이죠!

하지만	주혁이는	아직도	형이랑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형과	함께였으니까요.

“길을	아니까	괜찮을	거야.”	주혁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주혁이	생각대로	조금	걸어가니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류장엔	주혁이만	덩그러니	혼자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주혁이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버스는	방금	전에	가	버린	게	분명했어요!	이제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몇	분이	지나자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화사한	파란색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혁이는	버스	계단을	올라서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딩동!

문자	메시지	소리에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초등회	선생님이	보내신	문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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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버스	타고	오고	있니?	잊지	마.	만약에	길을	잃어버려도	선생님이	널	찾으러	갈	수	

있어!”

주혁이는	방긋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버스는	몇	정거장만	타고	가면	되지만,	그다음에	갈아탈	버스는	한	시간	이상을	타고	

가야	해요.

주혁이는	몇	시인지	확인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말이지,	성찬식에	늦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혁이는	성찬식	기도에	나오는	이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건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주혁이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주혁이는	몇	달	전에	이모와	이모부의	초대로	형과	함께	교회에	갔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김	장로님과	문	장로님은	주혁이와	형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	갈수록	주혁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딩동!

“버스	갈아탔니?”

주혁이는	“아직요.”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버스는	붐비는	거리에	멈춰	섰어요.	그곳은	다음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정류장이었죠.	

주혁이는	운전기사	아저씨께	갈아탈	버스가	왔는지	여쭤보았어요.

기사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스는	벌써	가	버렸지.	다음	버스는	15분	뒤에	

올	거야.”

“아,	그렇구나.	아저씨,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버스에서	내려서,	마침내	주혁이는	집회소로	들어갔어요.	이모와	이모부가	

주혁이가	앉을	자리를	맡아	놓으셨어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주혁이는	교회에	오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길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을	생각했지요.	주혁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느꼈어요.	

주혁이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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